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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언 어두 폐쇄음의 후속모음 F0*

F0 as a primary cue for signaling word-initial stops of Seoul Korean

변 희 경**

Byun, Hi-Gyung

Abstract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e voice onset time (VOT) of aspirated and lenis stops has been merged, and 
post-stop fundamental frequency (F0) has emerged as a primary cue to distinguish the two stops in the younger 
generation and female spee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VOT merger in aspirated and lenis 
stops occurs after an F0 difference between the two stops becomes stabilized. In other words, unless post-stop F0, 
which is a redundant feature, is fully developed, it is hard for VOT merger to happen. Females have got a stable F0 
difference in stops earlier than males. Therefore, VOT merger could happen, and as a result, females could take the 
lead in changing from VOT to F0 in initial stops. This study also shows that speakers who acquired F0 as a primary 
cue use F0 to the full to distinguish lenis stops from two other stops (aspirated and fortis).

Keywords: Seoul Korean stops, primary cue, redundant feature, F0 development, VOT merger 

1. 서론

한국어 어두 폐쇄음의 VOT (voice onset time) 변화에 대해서는 

지역차, 세대차, 성차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의 주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두 폐쇄음의 평균 VOT는 경음(fortis)에서 가장 짧고, 격음

(aspirated)에서 가장 길며, 평음(lenis)은 경음과 격음의 중간 값

을 갖는다. 평음의 VOT는 본래 경음에 가까웠으나(Lisker & 
Abramson, 1964; Kim, 1965; Han & Weitzman, 1970; Abramson & 
Lisker, 1972) 서울 방언에서는 대략 1965년(출생년)을 경계로  

평음의 VOT가 길어져 격음의 VOT에 접근, 동시에 격음의 VOT
도 줄어 평음과 격음의 VOT가 융합하면서 VOT는 변별기능을 

잃게 되었다(Silva, 2002, 2006a, 2006b; Wright, 2007; Kang & 

Guion, 2008; Kang, 2014).
평음의 VOT 변화는 서울, 제주 방언에는 보이나 경상 방언에

는 보이지 않으며 (Choi, 2002; 조민하·신지영, 2003; Holliday & 
Kong, 2011; Lee & Jongman, 2012), 서울 방언에 한해서 보면 평

음과 격음의 VOT 융합은 젊은 세대의 특히 여성에게 현저히 나

타나 여성이 VOT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Silva, 2006a; Oh, 2011; Kang, 2014). 
VOT로 평음과 격음을 구별할 수 없게 된 세대에서는 폐쇄음

에 후속하는 모음의 F0 (fundamental frequency) 차이로 평음(낮
은 F0)과 격음(높은 F0)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발화 및 지각실험

을 통해서 확인되었다(Han, 1996; Ahn, 2000; 이경희·정명숙, 
2000; Cho et al., 2002; Kim et al., 2002; Silva, 2006b; Kang & 
Guion, 2008; Kang 2014). VOT와 F0 이외의 음향자질,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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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H2 값도 폐쇄음(평음과 경음) 변별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Ahn, 2000; Cho et al., 2002; Kang & Guion, 2008; Lee & 
Jongman, 2012) 서울 방언의 경우, 특히 젊은 세대는 VOT와 F0
만으로 격음, 평음, 경음의 변별이 가능하여, 격음은 긴 VOT와 

높은 F0, 평음은 긴 VOT와 낮은 F0, 경음은 짧은 VOT(F0는 임

의)로 특징지어진다(Kim, 2004; Kang, 2010; Kong, 2012; Lee et 
al., 2013).  

선행연구에서는 평음의 VOT 변화를 특정 세대에만 보였다

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통시적인 언어변화로 보

고 있다. 그러나 VOT 변화를 통시적인 변화로 보고 있는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연령 차이가 큰 두 세대만을 비교하거나, 옛 

세대의 평음의 VOT가 짧았다는 전제하에 젊은 세대만을 분석

하고 있어 동일 자료 안에서 평음의 VOT의 연속적인 변화를 확

인할 수 있는 문헌은 드물다. 그나마 화자수가 부족하거나 남녀

가 고르게 구성된 음성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음성 코퍼스를 이용하여 

19–71세 (1932–1984년생)의 117명의 음성을 분석한 Kang (2014)
의 연구는 컨트롤된 음성자료는 아니더라도 평음과 격음의 변

별기능이 VOT에서 F0로 이행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평음의 VOT가 1930년대

에 출생한 화자와 1980년대에 출생한 화자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 평음의 VOT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격음의 

VOT가 줄어서 평음과 격음의 VOT가 융합하고 있는 것, 여성은 

1930년대에 출생한 화자도 평음과 격음의 VOT가 이미 상당부

분 겹쳐져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 특히 평음의 VOT가 1930년대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한편 VOT의 성차에 초점을 맞춘 Oh (2011)는 1970–90년대에 

출생한 남녀 38명을 분석하여 평음과 격음의 VOT 융합은 남성

보다 여성에게 현저하며, 자신의 분석 결과와 Han & Weitzman 
(1970)의 결과 모두 남성의 격음의 VOT가 여성보다 길게 나타

난 것을 근거로 VOT의 성차는 평음의 VOT가 변화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 여성이 VOT 변화를 리드할 수 

있던 것은 본래 남성보다 격음의 VOT가 짧고 그로 인해 평음과

의 VOT 차이가 적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융합이 일어나기 쉬

웠고,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남성은 여성보다 비표준

적이고 보수적인 언어 성향이 강하나 여성은 그렇지 않아 결과

적으로 VOT 변화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Oh (2011)는 이밖에

도 평음과 격음의 VOT에는 남녀 차이가 있으나 F0에는 남녀 차

이가 없어 VOT 융합이 거의 완성된 여성에 있어서도 F0가 특별

히 강화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Oh (2011)의 연구는 VOT의 성차에 관하여 사회언어학적 관

점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VOT 융합이 거

의 완성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같은 데이터 안에서 

VOT가 변화하기 전과 후의 성차를 비교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Oh (2011)와 Kang (2014)의 결과는 격음의 VOT가 여성보

다는 남성에게서 더 길고 격음의 VOT가 짧아져 평음의 VOT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기술은 일치하나 F0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이 엇갈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 있어 평음과 격음의 구별에 VOT 대신 F0가 변별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선행연구 간에 일치된 견해이

다. 그러나 F0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를 찾기

가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Oh (2011)는 VOT의 변별기능 

소실을 보완하기 위해 F0의 변별기능이 강화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나 Kang & Guion (2008)과 Kang (2014)은 F0가 강화된다

고 주장하였다. 다만 둘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 Kang & Guion 
(2008)은 평음과 격음을 구별하기 위해 이들 자음에서만 F0가 

강화된다고 하는 반면(/h/, /n/에서는 강화되지 않음), Kang 
(2014)은 F0 강화는 모든 H-tone (/h/, 격음, 경음)에 보이는 체계

적인 변화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h/와 격음에서 강화된다고 하

였다.
F0에 대해 Kang (2014)은 F0가 평음과 격음 구별을 위한 변별

자질로써 재인식되면서 VOT의 변별기능 소실 후 또는 소실과 

동시에 F0가 일차적 변별자질로 대두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Kang (2014)에서 도식화하여 소개한 Maran (1973)의 성조 

발생 과정은 내재화되어 있던 F0 차이가 일차적 변별자질인 

VOT가 그 기능을 잃자 음운구별을 유지하기 위해 F0가 일차적 

변별자질로 표면화(음운화)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F0 
차이가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평음과 격음은 (평음에서는 낮고 격음에서는 

높은) F0 차이가 내재되어 있었을까?  
선행자음에서 유발되는 후속모음의 F0 차이는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와 같은 비 성조 언어를 포함해서 많은 언어

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개론적인 설명은 

Hombert 1978, 어느 언어에 이러한 특징이 있는지는 Tang 2008
을 참조). 일반적으로 자음에서 유도되는 F0 차이는 무성자음에 

후속하는 모음은 상대적으로 높은 F0, 유성자음에 후속하는 모

음은 상대적으로 낮은 F0를 보유하는데 만일 한국어의 폐쇄음

이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면 무성음인 평음과 격음은 모두 높은 

F0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평음의 F0
는 낮고 격음의 F0는 높아 언어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설명하기

가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Kim & Duanmu (2004)은 흥미로운 음

운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앞에서 지

적한 (1) 선행연구의 문제점의 일부를 보완하고 (2) 선행연구 간

에 의견이 엇갈리는 F0에 대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데

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1)에 대해서는 성별과 화자수를 고

려한 1950–1990년대 출생 화자를 대상으로 동일 데이터 안에서 

(a) 평음의 VOT 변화에 관하여 평음의 VOT가 경음에 가까운 연

대부터 격음에 가까운 연대까지를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4.1). (b) 평음과 격음의 일차적 변별자질이 VOT에서 후

속모음의 F0로 이행하는 과정을 연령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4.4). (c) VOT 변화의 성차를 연령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1, 4.2).
(2)에 대해서는 (a) 평음과 격음의 일차적 변별자질이 VO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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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F0로 이행하는 데에 있어 VOT 융합으로 인한 VOT의 변별기

능 소실 후 또는 소실과 동시에 F0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니고 본

래는 없었던 F0 차이가 변별자질로서 충분히 발달된 이후에 

VOT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4.4), (b) 여성이 VOT 융합을 리드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보다 안정적인 F0 차이가 먼저 확립(내
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4.4, 5), (c) 평음과 격음의 일차적 

변별자질로 F0를 사용하는 화자는 그렇지 않은 화자보다 폐쇄

음 변별에 있어 F0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4.3)을 

데이터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새

로 수집한 데이터는 1950–1990년대에 출생한 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이전에 출생한 화자의 음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다
만 F0 차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 논문의 중요 

부분이므로 1940년대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이용하였다. 논문의 중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데이터

를 모아 확인하지 않고 선행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존 화자가 없는 연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 VOT와 F0가 강화되는지를 보기 위하여 단독발화와 틀문

장을 이용하였는데 평음, 격음, 경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VOT와 F0의 강화가 Kang & Guion (2008)이 말한 해당 자음의 개

별적인 현상인지 Kang (2014)이 말한 체계적인 현상인지는 확인

할 수 없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2.에서 본 연구의 데이터가 커버하지 

않는 1940년 이전 출생자의 F0를 살펴본다.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F0를 위주

로 VOT도 함께 확인한다. 3.에서 데이터의 수집 방법에 대해 설

명하고 4.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5.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2.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에서 말한 (2)의 (a)(b)에 대해 논

의하고 6.에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2. 선행연구의 F0

화자가 1940년대 이전에 출생한 서울 방언 보유자로 추정되는 

선행연구를 화자의 생년이 오래된 (1) Kang & Han (2013), (2) 
Obata & Toyoshima (1932),  (3) Han & Weitzman (1970), (4) 김지

은 (2015)의 순서로 살펴본다.  
(1) Kang & Han (2013)은 1935년에 녹음된 초등학교 교사

(1894년생, 녹음당시 41세)의 음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림 1>은 

Kang & Han (2013)의 결과의 일부이다. 가로축은 VOT (ms), 세
로축은 F0 (St)로 경음은 없고 평음(l)과 격음(a)만 있다. 주목하

고 싶은 것은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가 거의 없고 오로지 VOT 
차이로만 평음과 격음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894년생 

화자에 있어서 변별자질로서 후속모음의 F0는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Kang & Han (2013)의 Fig. 6 (a) (1894년생 남성)
Figure 1. Kang & Han (2013) Fig. 6 (a) 

(VOT and F0 by a male speaker born in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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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1910년대 출생 (추정) 화자의 VOT (ms)와 F0 (Hz)
 (왼쪽: VOT, 중앙: 남성의 F0, 오른쪽: 여성의 F0, 

Obata & Toyoshima (1932)의 데이터로 작성)
 Figure 2. VOT (ms) and F0 (Hz) of speakers born in the 1910s 
 (left: VOT, center: males' F0, right: females' F0, from Obata & 

Toyoshima's (1932) data including missing data)  

(2) Obata & Toyoshima (1932)의 화자는 남녀 2명씩 4명으로 

여성은 1915년 전후 출생, 남성은 1915년 이전 출생으로 추정된

다. 녹음은 일본의 도쿄대학 내 연구실에서 현지의 사범학교에 

유학중인 여학생과 연구실의 조수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화자의 출신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1910년대 당시 일

본에서 유학할 수 있었던 사람이 주로 도시부의 부유층 자녀였

던 것을 고려하면 출신지는 서울, 경기가 아닐까 추측된다1. 
<그림 2>에 Obata & Toyoshima (1932)의 데이터 중 VOT와 F0

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출신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서울 방언 

화자에 준하는 음성으로 논문의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VOT의 결과를 같이 본다(왼쪽). 다만 평음은 /ㅂ/
만 있고 경음은 /ㅃ/, /ㄸ/만 있다. 격음과 경음은 남녀를 평균한 

값이지만 평음은 여성의 예로 추정된다. 보는 것처럼 격음의 

VOT는 길고, 평음과 경음의 VOT는 서로 가까워 선행연구의 기

술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논문의 수치는 참고할 만하다고 판

단된다. F0를 보자. 여성(오른쪽)은 2명 모두 격음의 F0는 높고 

평음의 F0는 낮다(female 1은 평음과 경음의 F0가 겹쳐져 있어 

경음의 ▲가 안 보인다). 반면 남성(중앙)은 2명 중 한 명(male 1)
의 평음과 격음의 F0가 아주 가까워 F0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

는다. 다른 한 명(male 2)은 평음의 F0에 해당되는 수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나, 경음의 F0를 포함하여 남녀를 비교하면, 여

1 <그림 2>에 제시한 논문 내의 VOT에 상당하는 수치를 보면 적어도 한국 내 방언 중 성조가 있어 VOT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지역의 화자

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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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2명 모두 F0가 같은 특징을 보이는데 반해 남성은 화자마

다 다르고 평음과 격음의 F0에도 지금과 같은 분명한 차이가 있

다고는 보기 어렵다.
(3) Han & Weitzman (1970)의 화자는 남성 2명, 여성 1명으로 

화자의 생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논문의 출판년도로 봐서 

1940–50년대 또는 그 이전 출생자로 추정된다. <그림 3>은 VOT 
와 F0가 모두 제시되어 있는 남녀 각 1명의 결과로 데이터 포인

트는 논문에 있는 조음위치별 최대치, 평균치, 최소치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기본적으로 값이 높은 3개가 조음위치별 최대

치, 중간의 3개가 조음위치별 평균치, 값이 낮은 3개가 조음위치

별 최소치). 각 자음의 가로 막대는 그림상의 평균이다. 최대치 

또는 최소치가 이상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산은 참고만 하

고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상단의 VOT를 보면 평음은 남녀 모두 격음, 경음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평균으로 보면 평음의 VOT는 격음보다는 경음

에 가까워 Kim (1965)과 비슷한 결과이다2. 하단의 F0는 남녀 모

두 격음과 경음에서 F0가 높고 평음에서 F0가 낮아 평음과 격음

의 F0 차이는 비교적 안정되어 보인다. 다만 남녀 1명씩의 결과

이고 생년이 분명하지 않아 F0 차이가 확립되어 있다고는 이 그

림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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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40–50년대 이전 출생 (추정) 화자의 VOT (ms)와 

F0 (Hz) (Han & Weitzman (1970)의 데이터로 작성)
Figure 3. VOT (ms) and F0 (Hz) of speakers born before 1940–1950 

(from Han & Weitzman's (1970) data)

(4) 김지은 (2015)의 화자는 1942–1953년생의 남성 8명으로 본 

연구의 데이터보다 연령대가 겹치면서 약간 위이다. 연령대가 

비슷하므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한다.
<그림 4>는 화자 8명의 생년별 F0이다(개인별 평균으로 개인　

내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다). 8명의 평균은 격음152.5Hz>경음

147.6Hz>평음128.3Hz의 순서로 낮아 격음과 경음에서 높고 평

음에서 낮아 평균으로만 보면 격음과 평음의 F0 차이가 충분히 

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8

명 중 격음(○)의 F0와 평음(■)의 F0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화자

는 3명에 불과하고 (1942년생, 1950년생, 1952년생), 나머지 화자

는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1940–50년대

에 출생한 남성 화자의 F0는 언어 사용자 전체에 있어 F0 차이

가 분명한 화자와 분명하지 않은 화자가 섞여있는 F0 차이에 있

어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격음과 평음의 F0 차
이가 분명하지 않은 예는 1950년대 화자보다는 1940년대 화자

에서 더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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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42–1952년생 남성 화자의 F0 (Hz)
 (김지은 (2015)의 데이터로 작성) 

Figure 4. VOT (ms) of male speakers born 1942-1952
 (from Kim's (2015)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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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42–1952년생 남성 화자의 VOT-F0 공간 (왼쪽: 평음과 격음, 
오른쪽: 평음, 격음, 경음, 김지은 (2015)의 데이터로 작성) 

Figure 5. VOT-F0 space of male speakers born 1942–1952 (left: lenis 
and aspirated, right: lenis, aspirated and fortis, from Kim's (2015) data)

<그림 5>는 김지은 (2015)의 데이터를 VOT-F0의 공간에 나타

낸 것이다. 왼쪽은 평음과 격음만 있으며 앞서 본 <그림 1>과 비

교하기 위한 것이고 오른쪽은 평음, 격음, 경음을 모두 포함하며 

4.결과의 <그림 14>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F0의 단위를 비교

를 위해 Hz에서 semitone (St)으로 전환하였다. <그림 5>(왼쪽)과 

<그림 1>을 보면 <그림 5>(왼쪽)은 1940–50년대에 출생한 화자

(8명의 각각의 평균), <그림 1>은 1894년에 출생한 화자(1명의 

발화)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두 데이터 사이

에 40–50년의 연령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음과 격음의 F0
에 관해 두 자음의 상대적인 F0 차이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한편 <그림 5>(오른쪽)은 거의 모든 화자에서 평음의 VOT와 경

음의 VOT가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4.결과

에서 다시 언급한다. 선행연구의 F0를 정리하면, 먼저 남성은 

1890년대, 1910년대, 1940–50년대에 출생한 화자의 음성으로 판

2 Kim (1965)에는 화자의 방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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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건데 몇몇의 화자가 F0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는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가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던 것으

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가 아직 내재되

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Hombert et al. (1979)는 선행자음

에서 유발되는 후속모음의 F0 차이가 변별자질로 쓰이기 위해

서는 (성조 언어, 비 성조 언어 모두) 모든 화자에게서 F0 차이가 

보여야 하며 청자가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F0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화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 1940–50년대 이전에 출생한 남성 화자는 (일차적이든 

부차적이든) 변별자질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가 아직 확립(내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F0 차이로 두 자

음을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은 1910년대, 1940–50년대 이전에 출생한 화자의 경우 평

음과 격음에 F0 차이가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는 확인하였으나 

남성처럼 F0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는지는 자료부

족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여성의 경우 

1900년대 전반에는 이미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가 내재되어 있

었으나 남성은 1900년대 전반까지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는 아

직 내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화자

화자는 1953–1999년생(2014–2015년 녹음당시 만 15–61세)의 남

녀 75명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서울 방언 화자로, 통학·통
근 거리에 있으면 서울시 근교 출신자도 포함하였다. 20대 이후

는 18세 이후의 외지 생활이 5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표 1>는 연령별·성별 화자수이다. 

표 1. 연령별·성별 화자 (명)
Table 1. Age and gender of speaker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합계

여성 5 7 12 8 9 41

남성 2 6 7 7 12 34

합계 7 13 19 15 21 75

3.2. 발화자료

분석대상은 2음절어의 어두에 오는 폐쇄음으로, 치경음과 연구

개음으로 구성된 격음, 평음, 경음의 6단어이다(타다, 다다, 따
다, 카다, 가다, 까다).　양순음은 녹음할 때 소리가 깨지는 경우

가 많아 제외하였다. 단독발화는 3번 반복, 틀문장은 ‘이것은 **
가 아니고 **입니다’의 **에 6개 단어가 교대로 들어간 12문장

(24단어)을 한 번 읽었다. 한 사람은 한 단어를 7번(단독발화 3
번, 틀문장 4번) 읽는 꼴이 된다. 단어 또는 문장이 쓰여 있는 슬

라이드는 단독발화가 3초 간격, 틀문장이 7초 간격으로 움직이

도록 자동 설정하였다. 
H & H 이론에 의하면 (Lindblom, 1990; Johnson et al., 1993) 변

별자질의 음향특성을 찾으려면 과도하게　조음된　발화(hyper 
speech)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발음

은 리스트 읽기 등의 단독발화가 아니고, 주의 깊은 분명한 발

음(clear speech)라고 한다. 분명한 발음 잡음이 많은 곳에서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발음하려고 하거나, 학습자

에게 말하듯이 정확히 발음할 때,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보

다 똑바로 발음하려고 할 때, 또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쓰

는 보호자의 발음 등 여러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Moon & 
Lindblom 1989, 1994; Uchanski 2008), 이와 같은 상황을 의도적으

로 설정하여 clear speech를 이끌어 낼 수가 있다. 여기서는 Kang 
& Guion (2008)의 방법을 응용하여 분명한 발음의 예로 “이것은 

‘카다’가 아니고 ‘가다’입니다”처럼 한 문장 안에서 ‘카다’와 ‘가
다’가 대조적으로 읽히도록 하였다. 음운대조를 이루는 쌍이므

로 한 단어만 있는 단독발화보다 무의식적으로 보다 정확히 발

음하려고 하여 분명한 발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은 

순서가 다른 ‘카다’－‘가다’, ‘가다’－‘카다’를 모두 포함하였

다3.

3.3. VOT 와 F0 측정

폐쇄음의 VOT는 WaveSurfer를 이용하여 파열 순간부터 준주기

적 파형을 포함하여 모음 파형의 개시순간까지를 측정하였다. 
음성파형 외에도 필요에 따라 광대역 스펙트로그램의 유성막

대를 참고하였다. 
폐쇄음에 후속하는 모음의 F0는 Praat의 피치 추출 기능을 이

용하여 추출한 후 수동으로 측정하였다. 모음은 시작 지점(F2　
이상이 나타나는 지점)과 중간 지점을 모두 측정하였으나 시작 

지점의 경우 에러가 많아 데이터 손실이 많으므로 중간 지점을 

F0로 사용하였다. 시작 지점과 중간 지점의 측정 결과는 상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Pearson r=0.9922, p<0.0001). 

3 심사 위원으로부터 본 연구의 틀문장은 정보 구조상의 대조 초점(contrast focus)에서 나온 과도한 발음(hyper speech)으로 커뮤니케이션상의 분

명한 발음(clear speech)과는 다르며, 단독발화도 단어 전체가 포커스(broad focus)를 받을 수 있어 과도한 발음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Redford et al. (2014)는 문장 전체가 포커스를 받는 분명한 발음의 단어와 대조 초점을 받는 단어의 첫 음절의 길이를 비교하여 분명한 발음보다 

대조 초점에서 길어진다고(변별자질이 강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단독발화는 Redford et al.의 clear speech에 해당하고, 틀문장은 

대조 초점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의도한 틀문장은 단독발화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발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논문은 영어의 경우로 Lee & 
Xu (2010)에 의하면 포커스의 경우 한국어는 영어, 중국어(북경어)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대조 초점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다

른 특징을 갖는다는 연구도 있다(Lee et al. 2015). 다만, 대조 초점이라고 했을 때 분석대상은 본 연구의 '이것은 A가 아니고 B입니다'의 A, B 모두가 

아니고 ‘아니요, B입니다'의 B만을 보고 있어 상황이 조금 다르다. 현재로는 본 논문의 틀문장이 단독발화에 대해서 H & H 이론이 말하는 분명한 

발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VOT, F0에 관하여 분명한 발음과  대조 초점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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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연령별·성별 VOT 와 F0 
 VOT의 결과를 <표 2>와 <그림 6>에 출생년을 10년 단위로 묶

어 남녀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남녀에 대해 각각 생년(1950s, 
1960s, 1970s, 1980s, 1990s)과 자음(격음, 평음, 경음)을 독립변수, 
VOT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2. 연령별·성별 VOT (ms)
Table 2. Mean VOT (ms) by age and gender 

남성 male 여성 female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격음 89 94 82 77 78 87 84 84 90 75
평음 46 57 52 67 63 64 65 71 79 74
경음 19 17 15 17 17 15 15 1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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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령별·성별 VOT (ms)
   Figure 6. Mean VOT (ms) with SD by age and gender

남성부터 보면4, 자음의 주효과(F(2, 58)=472.7, p<0.0001), 자
음과 생년의 상호작용효과(F(8, 58)=4.732, p=0.0002)는 유의하

였으나 생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4, 29)=0.6280, 
p=0.6464).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에서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는5, 
각 연대에 있어서 어느 연대나 격음>평음>경음의 순서로 VOT
가 유의하게 길었다. 각 자음에 있어서 격음은 1960s와 1980s, 
1960s와 1990s 사이가 유의하였고 평음은 1970s와 1980s 사이가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는 1980s 이후 평음과 격음의 VOT가 

접근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보면, 자음의 주효과(F(2, 72)=542.3, p<0.0001), 자음과 

생년의 상호작용효과(F(8, 72)=2.171, p=0.0398)는 유의하였지만 

생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4, 36)=0.5407, p=0.7068). 
사후검정에서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각 연대에 있어서 

1980s와 1990s의 격음－평음은 유의차가 없으나 그 외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1980s와 1990s의 격음－평음을 제외하고 격음>
평음>경음의 순서로 VOT가 유의하게 길었다. 각 자음에 있어

서 연대별 유의차는 없었다.  
<그림 6>을 자세히 보자. 앞에서 본 선행연구에서 평음의 

VOT는 격음보다는 경음의 VOT에 가까웠는데 1950s의 남성의 

평음은 선행연구에 가장 가까운 상태, 다시 말해 본 데이터에서

는 평음의 VOT의 가장 오래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남성의 

평음의 VOT는 1950s에서 1990s에 걸쳐 점점 늘어나고 있어 현

재 변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은 1950s에 이미 평

음의 VOT가 격음에 가까워 VOT 변화가 많이 진전된 것을 알 

수 있다. 1990s는 평음과 격음의 VOT가 완전히 융합한 상태로 

VOT 변화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6.

남성 male 여성 female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격음 0.75 0.98 0.97 0.90 1.02 0.87 0.92 0.93 0.93 0.91
경음 0.51 0.25 0.23 0.28 0.10 0.32 0.24 0.29 0.28 0.32
평음 -1.07 -1.08 -1.13 -1.18 -1.05 -1.06 -1.13 -1.16 -1.14 -1.16

표 3. 연령별·성별 F0 (z-score)
Table 3. Mean F0 at mid-point by age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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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령별·성별 F0 (z-score)
Figure 7. Mean F0 at midpoint with SD by age and gender

F0의 결과를 <표 3>과 <그림 7>에 남녀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앞서 본 VOT의 결과와 자음의 순서가 다르다. F0는 Hz로 표시

할 경우 남녀의 목소리 높이가 달라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

므로 남녀별로 표준화(Z-transformation)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

만 본 데이터는 같은 성별이어도 10대와 50대처럼 나이 폭이 큰 

화자가 포함되어 있어 성별 외에 개인차가 크게 나 전체의 경향

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성별이 아닌 개인마다 F0값을 표

준화한 z-score를 사용하였다. 
남녀에 대해 생년, 자음을 독립변수, F0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은 자음의 주효과(F(2, 58)=796.1, p<0.0001), 자음과 생년의 

4 남성의 1950년대 화자는 2명밖에 없어 유의차 검정을 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나 여성과 비교하기 위해 그대로 실행하였다. 4.2와 4.3의 1950년대 

남성도 마찬가지이다.  
5 본 연구에서 다중비교는 화자 내 차이인 자음과 스타일은 Bonferroni, 화자 간 차이인 생년은 Tukey를 이용하였다.  
6 1990s의 여성을 개인별로 보면 평음의 VOT가 격음의 VOT보다 긴 화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음의 VOT가 무한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평음과 격음의 VOT가 융합한 상태를 평음과 격음의 VOT 변화가 완료된 상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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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효과(F(8, 58)=2.148, p=0.0453)는 유의하였으나 생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4, 29)=1.609, p=0.1987). 사후검정

에서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각 자음에 있어서 평음의 1950s   
 와 1990s 사이는 유의하였으나 그 외는 유의차가 없었다. 각 연

대는 1950s의 격음과 경음 사이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는 격음>경음>평음의 순서로 F0가 높았다

여성은 자음의 주효과(F(2, 72)=2305, p<0.0001)는 유의하였으

나 생년의 주효과(F(4, 36)=0.5548, p=0.6968), 자음과 생년의 상

호작용효과(F(8, 72)=0.5575, p=0.8090)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음

의 사후검정은 격음>경음>평음의 순서로 F0가 높았다. 
<그림 7>를 자세히 보자. 1950s의 남성에서 편차가 크게 난 것

을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F0는 격음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

음이 높으며 평음에서 가장 낮다. 남성의 경우 앞서 본 VOT에

서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났지만 F0에서는 나이 차이가 거의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남성은 현재 평음의 VOT 변화가 진행 중이고 

여성은 VOT 변화가 많이 진전되어 젊은 세대에서는 VOT 변화

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F0는 남녀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격음에

서는 높고 평음에서는 낮은, 안정된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4.2.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VOT
<그림 8>은 남녀를 나눈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VOT이다. 남성 

화자 전체에 대해 스타일(단독발화citation, 틀문장clear speech)
과 자음(격음, 평음, 경음)을 독립변수, VOT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자음의 주효

과는 유의하였으나(F(2, 66)=455.4, p<0.0001), 스타일의 주효과

(F(1, 33)=2.498, p=0.1235), 스타일과 자음의 상호작용효과(F(2, 
66)=0.6706, p=0.5148)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음의 사후검정은 

격음>평음>경음의 순서로 VOT가 유의하게 길었다. 여성 화자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자음의 주효과(F(2, 78)=538.9, p<0.0001), 자음과 스

타일의 상호작용효과(F(2, 78)=5.931, p=0.0040)는 유의하였으나 

스타일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39)=0.7563, p=0.3898). 
사후검정에서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단독발화와 틀문장 

모두 격음>평음>경음의 순서로 VOT가 길며, 자음은 평음의 경

우 틀문장에서 VOT가 유의하게 길었다. 상호작용효과는 이 때

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VOT 결과를 자세히 보자. 

<표 4>와 <그림 9>는 남성의 결과이다. 격음과 평음의 차이는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의 순서로, 단독발화가 43ms, 
34ms, 30ms, 14ms, 17ms, 틀문장이 43ms, 39ms, 32ms, 9ms, 13ms
이다. 1970s 이전의 화자는 틀문장에서 VOT 차이가 약간 커졌

지만 1980s 이후의 화자는 반대로 VOT 차이가 작아졌다. 변별

자질이 나타나기 쉬운 틀문장(clear speech)에서 1970s 이전의 화

자는 VOT 차이가 강화되고, 1980s 이후의 화자는 VOT 차이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1970s 이전의 화자는 VOT를 

격음과 평음을 구별하는 일차적 자질로 사용하고 있으나, 1980s 
이후의 화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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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VOT (ms)
Figure 8. Mean VOT (ms)  (citation vs. clear speech) 

남성
단독발화 citation 틀문장 clear speech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격음 91 90 79 79 78 87 97 85 76 78

평음 48 56 49 65 61 44 58 53 67 65

경음 21 16 14 18 16 18 18 16 16 17

표 4. 연령별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VOT (ms) 남성

Table 4. Mean VOT (ms) by age for men (citation vs. clear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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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령별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VOT (ms) 남성

Figure 9. Mean VOT (ms) with SD by age for men 
(citation vs. clear speech)

여성
단독발화 citation 틀문장 clear speech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격음 89 81 82 91 82 86 87 85 89 70

평음 64 62 65 74 71 64 67 76 83 75

경음 15 15 13 14 14 14 14 12 11 16

표 5. 연령별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VOT (ms) 여성

Table 5. Mean VOT (ms) by age for women (citation vs. clear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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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령별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VOT (ms) 여성

Figure 10. Mean VOT (ms) with SD by age for women
 (citation vs. clear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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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그림 10>는 여성의 결과이다. 격음과 평음의 차이

는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의 순서로, 단독발화가 25ms, 
19ms, 17ms, 17ms, 11ms, 틀문장이 22ms, 20ms, 9ms, 6ms, -5ms이
다. 젊을수록 틀문장에서 VOT 차이가 작아져 1990s 화자에서는 

격음과 평음의 VOT가 역전되어 있다. 여성은 1950s 화자에 있

어서도 틀문장에서 격음과 평음의 차이가 작아지는(약화되는) 
것으로 보아 VOT는 격음과 평음을 구별하는 일차적 자질로 쓰

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또 평음의 VOT는 1950s 화자에 있어서

도 격음에 접근할 정도로 긴 것으로 보아 여성의 VOT 변화는 

1950년대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4.3.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F0
＜그림 11>은 남녀를 나눈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F0이다. 앞에

서 본 VOT의 그래프와는 자음의 순서가 다르다. 남성 화자 전

체에 대해 스타일과 자음을 독립변수, F0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

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는, 스타일의 주효과(F(1, 
33)=103.0, p<0.0001), 자음의 주효과(F(2, 66)=975.5, p<0.0001), 
스타일과 자음의 상호작용효과(F(2, 66)=60.57, p<0.0001)가 모

두 유의하였다. 사후검정의 다중비교는, 먼저 스타일은 단독발

화, 틀문장 모두 격음>경음>평음의 순서로 F0가 유의하게 높았

다. 자음은 격음, 경음은 단독발화보다 틀문장의 F0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평음은 단독발화와 틀문장 사이에 유의차가 없었다.
여성 전체에 대해 실행한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

과는 스타일의 주효과(F(1, 40)=87.81, p<0.0001), 자음의 주효과

(F(2, 80)=2221, p<0.0001), 스타일과 자음의 상호작용효과(F(2, 
80)=185.0, p<0.0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사후검정의 다중비교 

결과는, 먼저 스타일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단독발화, 틀문장 모

두 격음>경음>평음의 순서로 F0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음은 격

음, 경음, 평음 모두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격음과 경음은 단

독발화보다 틀문장에서 F0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 평음은 틀문

장에서 F0가 유의하게 낮았다. 화자가 격음·경음과 평음을 구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격음·경음의 F0는 높이고 평음의 F0는 낮

추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F0를 자세히 보자. 먼저 남성

의 결과인 <표 6>과 <그림 12>을 보면, 단독발화의 경우 화자가 

2명뿐인 1950s를 포함해도 자음의 F0는 어느 연령대나 격음에

서 높고 평음에서 낮다. 경음은 중간정도이나 평음보다는 격음

에 가깝다. 앞서 본 VOT가 생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던 것과

는 달리 F0는 어느 연령대나 비슷한 경향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여준다. 틀문장(clear speech)의 경우, 격음과 경음의 F0
는 높아졌으나 평음의 F0는 어느 연령대나 큰 차이가 없다. 앞
에서 1970s 이전의 화자는 VOT를 격음－평음 구별의 일차적 자

질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VOT를 일차적 자질로 쓰

는 세대나 그렇지 않은 세대 모두에서 격음, 경음의 F0가 강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음은 틀문장에서 VOT는 전혀 강

화되지 않았으나 F0는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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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F0 (z-score) 
Figure 11. Mean F0 at mid-point (citation vs. clear speech)

 

남성
단독발화 citation 틀문장 clear speech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격음 0.38 0.40 0.59 0.40 0.58 1.17 1.42 1.22 1.26 1.35

경음 -0.04 -0.23 -0.12 -0.11 -0.16 1.02 0.61 0.49 0.57 0.31

평음 -1.07 -1.12 -1.02 -1.26 -1.06 -1.07 -1.06 -1.21 -1.11 -1.03

표 6.  연령별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F0 (z-score) 남성

Table 6. Mean F0 at mid-point by age for men (citation vs. clear speech)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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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aspi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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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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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령별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F0 (z-score) 남성

Figure 12. Mean F0 at mid-point with SD by age for men 
(citation vs. clear speech) 

여성
단독발화 citation 틀문장 clear speech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격음 0.44 0.30 0.39 0.53 0.46 1.23 1.38 1.35 1.24 1.24

경음 -0.12 -0.23 -0.16 -0.08 -0.08 0.66 0.61 0.64 0.56 0.62

평음 -1.00 -1.06 -1.07 -0.96 -1.16 -1.10 -1.18 -1.24 -1.28 -1.16

표 7. 연령별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F0 (z-score) 여성

Table 7. Mean F0 at mid-point by age for women 
(citation vs. clear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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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령별 단독발화와 틀문장의 F0 (z-score) 여성

Figure 13. Mean F0 at mid-point with SD by age for women 
(citation vs. clear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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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결과인 <표 7>과 <그림 13>을 보면, 먼저 단독발화에

서 각 자음의 F0는 어느 연령대나 비슷한 값을 유지하고 있어 

남성의 경우보다도 더욱 안정된 상태를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

할 만한 것은 틀문장의 결과이다. 격음과 경음이 모든 연령대

에서 F0가 높아지는 것은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이지만 평음

의 F0가 낮아지는 것은 남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특징이다. 
틀문장의 평음의 F0는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의 순서

로 <표 7>에 있는 것처럼 –1.10, -1.18, -1.24, -1.28, -1.16으로 

1990s를 제외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분명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성은 자음 구별을 위

해 격음, 경음에서는 F0를 높이고 평음에서는 F0를 낮추는 식

으로 F0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4.4. 남녀의 연령별 VOT-F0 공간 

지금까지 본 VOT와 F0의 결과를 동일 공간상에 나타내면<그

림 14>와 같다. 자음 간의 차이가 알기 쉽도록 각 카테고리를 

임의로 묶었다. VOT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성의M1950s가 

가장 오래된 모습, 여성의 F1990s가 가장 앞선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의 연령이 M1950s보다 바로 위인 김지은 (2015)의 데

이터를 같이 보겠다. 앞에서 본 <그림 5>(오른쪽)을 <그림 15>
에 다시 제시한다(그림의 확대 비율, 원 모양은 다르다). 세로축

의 F0의 단위가 <그림 14>와 다르지만 비교는 가능하다. 
<그림 15>를 먼저 보면 평음의 VOT는 경음의 VOT와 많이 

겹쳐져 있어 VOT만으로 평음과 경음을 구별하기는 어려워 보

인다. F0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평음과 격음은 VOT로는 분명

하게 구별되나 F0로는 구별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하여 평음의 음성자질에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다른 음성자질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

으나 여기서는 VOT와 F0만을 생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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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남녀의 연령별 VOT-F0공간 (격음a, 평음l, 경음f)
Figure 14. Acoustic space of VOT-F0 by age and gender (a: aspirated, l: lenis, f: for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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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942–1952년생 남성 화자의 VOT-F0 공간 (김지은 (2015))
Figure 15. VOT-F0 space of male speakers born 1942–1952  (Kim 

(2015))

(1) VOT을 이용한다면 경음과 격음 사이에 공간이 있으므로 

평음이 중간치의 VOT를 보유하면서 VOT만으로 세 자음을 구

별하는 방법, (2) F0를 이용한다면 경음이나 격음보다 평음의 

F0를 낮추는 방법(또는 경음과 격음의 F0를 높이는 방법)을 생

각할 수 있다. 결과는 <그림 14>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2)이
다.

남성 M1950s를 보면 평음의 F0는 격음, 경음의 F0보다 상대

적으로 낮다 (격음, 경음의 F0 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

다). VOT만으로 보면 격음과 경음 사이에 공간이 있어 평음의 

VOT가 길어져도 격음과 충돌할 위험이 적은데도 그 공간을 메

우면서 VOT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F0로 격음, 경음과

의 차이를 확보한 후, 1960s 이후에야 평음의 VOT가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M1960s, M1970s에서는 평음의 VOT 범위가 넓

어지고 M1980s, M1990s에 가면 분포의 중심이 우측으로 이동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F1950s, F1960s는 대략 남성의 

M1980s, M1990s와 비슷한 상태이나, F1970s 이후가 되면 격음

과 평음은 F0만으로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4                        Byun, Hi-Gyung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8 No.1 (2016) 25-36

5. 논의

지금까지 살펴본 F0를 화자의 생년에 따라 시계열로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이다.  

평음과 격음의 F0 평음의 VOT 변화

[1] 1894년생 차이 없음 없음

[2] 1910년대 불안정? 없음

[3] 1940–50년대 불안정 없음

[4] 1960년대 이후 차이 분명 있음

[1]은 Kang & Han (2013)에서 확인한 초등학교 교사의 발음

이고, [2]는 Obata & Toyoshima (1932)에서 확인한 2명의 발음이

다. [3]은 김지은 (2015)의 8명의 결과인데 본 데이터의 1950년
대 화자도 여기에 속한다. Kagaya (1974)는 2명의 남성 화자 중 

한 명의 F0가 평음보다 격음에서 낮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논문

의 출판 년도로 추정하여 화자의 출생년은 적어도 [3]이거나 그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 [2]와 [3]은 모두 F0 차이가 확립되지 않

은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2]는 [1]에 가까운 

상태, [3]은 [4]에 가까운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

로 남성의 발음은 1950년대 이전까지 평음과 격음의 F0는 현재

와 같은 안정된 차이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

기에는 평음의 VOT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 [4]는 본 데이터

의 <그림 14>에서 확인한 것으로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가 분

명하게 나타나며, VOT 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자료가 부족하여 언제부터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가 분명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2]의 1915년 전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2명의 F0 차이가 분명한 것으

로 보아 여성은 1910년대 이전부터 F0가 평음과 격음을 구별하

는 부차적 자질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VOT 변화가 일어날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과 3.2에서 지적한 여성의 VOT 변화가 1950년대 이전에 이

미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Kang (2014)은 평음과 격음에 있어서 VOT의 변별기능 소실

과 F0의 대조기능 확립은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
지만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VOT의 변별기능 소실은 F0의 대

조기능이 확립된 이후에야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로, F0 구별이 전혀 없고 VOT 구별만 있는 시기 (1890년대, 
Kang & Han 2013), F0 구별이 모호하고 VOT 구별이 있는 시기

(1910–40년대, Obata & Toyoshima 1932, 김지은 2015), F0 구별

이 있고 VOT 구별이 있는 시기 (1950년대, <그림 14>의 

M1950s), F0 구별이 있고 VOT 구별이 없는 시기 (1980년대 이

후, <그림 14>의 M1980s, M1990s)와 같이 서울 방언의 평음과 

격음에 있어서 VOT와 F0의 상호교환(trade-off)은 동시에 일어

난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VOT의 기능 소실이 먼저 일어난 이유는, 여성의 

경우 F0 차이가 남성보다 일찍 확립되어 있어 VOT의 변별기능

이 없어져도 대체할 수 있는 자질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다. 

6. 결론

서울 방언 화자 75명의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평음과 격음의 변별자질이 VOT에서 후속모음의 F0로 이행하

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일차적 변별자질이 VOT에서 F0로 이행

하는 과정은 부차적 자질로 F0 차이가 충분히 발달된 이후에 

VOT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 여성이 VOT 변화를 리드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보다 안정적인 F0 차이가 먼저 확립되어 있었

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별자질의 음향특성이 

나타나기 쉬운 분명한 발음(clear speech)에서 평음과 격음의 구

별에 VOT가 주된 변별기능을 하는 세대에서는 VOT가 강화되

고, F0가 주된 변별기능을 하는 세대에서는 F0가 강화되는 것

을 보았는데, 더하여 VOT를 일차적 변별자질로 사용하는 세대

에서도 F0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0를 일차적 변별자질

로 사용하는 세대와는 차이는, 분명한 발음에서 전자는 격음, 
경음의 F0만 높이나, 후자는 격음, 경음의 F0는 높이고 평음의 

F0는 낮추는, 보다 적극적으로 방법으로 F0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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